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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어르신 공공기관 코로나19 방역지킴이 확대
-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 우울감 해소 및 사회성 회복 기대 -

- 시 신청사, 인천가족공원 등 242명 추가 배치로 공공기관 촘촘한 방역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

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의 우울감 해소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해 「노인

일자리, 공공기관 코로나19 방역지킴이 사업」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시는 앞서 시행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, 4월부터 시청 신청사 및 인천

가족공원 등에 총 242명의 어르신을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수칙을 준수

하며 「공공기관 코로나19 방역지킴이 활동」에 추가 배치한다.

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및 남동구노인복지관, 부평구노인인력개발

센터와 협력하여 시청 신청사에 130명, 시 의회 12명, 인천가족공원 5개 

봉안당에 100명을 각각 배치, 어르신의 꼼꼼함을 발휘하여 촘촘한 

방역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시는 지난해부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청사를 방문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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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열체크 및 방문자 관리 등 방역지킴이 사업을 

추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소득 보충을 지원해 왔다.

그러나 최근까지도 코로나19가 지속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비대면으로 

추진됨에 따라 참여 어르신의 심리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시는 

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방역지킴이 사업 수요

조사를 실시했고, 그 결과 확대 추진을 결정했다.

본 사업은 지난해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 만족도 조사 결과, 공공기관 

업무지원은 물론 시민의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

어르신들의 자존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

바 있다.

유용수 인천시 노인정책과장은 “어르신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19로

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”며 

“노인일자리를 통한 건강증진 및 소득보충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

온라인 시대의 노인복지관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1:1 전문가 

심리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정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
<붙임> 어르신 공공기관 방역지킴이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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